
일본의 방적사업전략  

- 수익개선 중요시하고, 개발체제 활성화 

일본 방적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요즘 와서 더욱 어려움이 심해지

고 있다. 2007년 3월에 결산하는 기업들은 제3/4분기(10~12월)까지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이 섬유사업의 영업이익에서 2005년과 비교하여 

수익(收益)이 줄고 있다. 제품수입(輸入)이 증가하는 데 따라 일본내의 소재

수요는 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급면을 중심으로 한 원

면고(高), 에너지코스트의 상승 등으로 제조코스트가 올라 수익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코스트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전가(轉嫁)하려는 것이 유니폼

(uniform) 등의 일부를 빼고는 쉽게 추진이 안되고 있다. 텍스타일을 둘러싸

고 있는 환경이 정말 어렵다는 소리가 많은 관계자들로부터 들려오는 것이 

현상(現狀)이다. 

한편 제품사업은 수량면에서 확대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에서의 제조

코스트 상승, 엔저(円低) 등의 영향을 받아 수익면에서 어렵게 되어 있다. 그 

대책으로 자사(自社)에서 생산한 소재로 특징적인 제품을 생산하거나, “차이

나플러스원”을 모색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본 내외의 설

비체제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또한 불채산(不採算)부문에

서 완전히 손을 떼어버림과 동시에 상품개발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수익을 

개선하려는 움직임까지 빨라지고 있다. 

 ◎ 생산체제 재검토 늘고, 분야간 밸런스 중요시 



일본 내 생산설비의 재검토가 추진되고 있다. 일본방적협회에 의하면 회원

사의 방적추수는 2007년 1월말로 93만 6천추가 되어, 2006년 1월말과 비교하

면 28만 1천추가 줄었다. 가동률은 84.1%이며, 소로트ㆍ다품종ㆍ단납기가 주

류로 되어 있어, 공장은 꽤 바쁘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

태에서도 어쩔 수 없어 설비를 축소해 버리는 케이스도 보인다. 앞으로의 시

장을 내다본 조치도 보이며, 섬유사업 전체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수익을 개선하려는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방적부문뿐만 아니라, 가공부문에서도 설비의 최적규모를 찾아내려는 움직

임이 계속되고 있다. 에너지코스트 상승 등과 같이 자조(自助)노력으로 커버

(cover)할 수 없는 부분때문에 제조코스트가 올라도 시황이 어려워 쉽사리 값

을 올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불채산 부문을 축소하거나 서둘러 손을 떼버리

고 있는 것도 그 배경에 있다. 

닛신보는 2006년에 도야마(富山)공장을 완전히 닫아버리면서 일본 내 생산

설비를 재편(再編)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7년 2월에는 데님사(絲)를 생산하

던 하리자끼(針崎)공장의 설비를 후지에다(藤枝)공장으로 옮기고, 일본 내 공

장설비를 시마다(島田)와 후지에다의 두 공장으로 모았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후지보홀딩스(富土紡 Holdings)는 현재 추진 중인 중기계획을 재검토

하고, 2007년 1월말에 2007년도(2007년 4월~)를 초년도로 하는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는 연마재(硏磨材) 등의 비섬유사업(非

纖維事業)을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섬유사업은 불채산사업으로부터 손

을 떼는 데 따라 수익이 개선되는 것을 주안점(主眼点)으로 하고 있다. 최종

년도의 섬유사업 판매고는 현재 1백억엔을 웃도는 정도가 감소되는데, 이러

한 감소의 대부분은 소재사업때문이다. 또한 불채산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일



본 내 설비를 축소하고 있다. 방적에서는 2006년도중(2007년 3월까지)에 오오

이다(大分)공장의 제2공장을 멈추고 방적추수를 약 1만추 삭감한다. 후지보텍

스타일에서는 고야마(小山)공장이 표백가공에서 손을 떼고, 와까야마(和歌山)

공장의 프린트(print)도 작업을 중지하면서 빨리 결론을 맺을 생각이다. 

다이와보노이는 방적사업의 환경이 예상외로 악화되어 고전(苦戰)을 면할 

수 없었다.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2007년도(2007년 4월~) 제1/4분기(4~6월)까

지 실판매에서 채산이 안맞는 판매는 모두 손을 떼기로 하고 이에 따라 설

비를 쉬게 할 방침이다. 현재 실판매는 방적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제일방적은 ‘결속방(結束紡) IPX’를 5월에 1대 늘려 7대 체제로 하면서, 링

정방은 7천추 줄여 1만 4천추로 하였다. 차별화 실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공

장의 레이아웃(layout; 배열)도 바꿨는데, 이는 생산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생

산량 자체는 줄이지 않은 것이다. 

 ◎ 영업ㆍ기술ㆍ마케팅 간의 밸런스 중요시 

구라보의 섬유사업부는 2006년도(2007년 3월 종료)로 끝나는 중기(中期)계

획에서 남겨진 과제로서  ① 신규분야의 개척  ② 대형(大型)상품의 개발  ③

코스트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전가  ④ 수출의 부진(不振)을 들고, 새로운 2007

년도부터의 중기계획에서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관건(關鍵)의 하나가 

상품력(商品力)인데 상품만 좋으면 팔리는 시대는 아니고, 영업ㆍ기술ㆍ마케

팅의 밸런스를 중요시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더 빨리 개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학협동(産學協同)에 의한 연구개발을 

늘릴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각 공장의 프로젝트발표회를 

활성화할 생각이다. 



발표회에서는 개발상품 그 자체의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 소개)이 중심

인데, 각 공장마다 해외조직 등 다른 측면(側面)에서의 제안도 새로 바라고 

있다. “계속은 힘이라는 생각으로 쉬지 않고 추진할 것인데,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 방법을 바꿔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제품개발에서 자사생산소재의 활용이 늘어 

한편 제품사업은 계속 확대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익률(利益率)면

에서 과제가 생기고 있다. 중국의 인건비상승, 엔저(円低) 등이 수익을 압박

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익개선이 중점사업방침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 시책으로서 자사(自社)가 생산한 소재의 활용을 늘려나가게 될 것이

다. 

다이와보노이는 자사에서 생산한 실을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봉제거점을 확충(擴充)해 왔다. 성형의료(成形衣料)를 

생산하는 다이와보공업<소주>(大和紡工業<蘇州>)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볼 

수가 있다. 

이제까지의 중국생산은 한 사람이 옷 몇 장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노동집

약성(勞動集約性)이었는데, 다이와보공업<소주>는 기계 1대로 얼마나 부가가

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는 점에 착안(着眼)하여 설립하였다. 앞으로의 인건

비상승, 인민위안(元)의 절상(切上)에 대비하여 소프트(soft)면을 중요시한 것

이며, 설비도 개조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있

다. 현재는 신사내복의 생산이 중심이지만 장차는 부인내의나 스포츠의료(衣

料)까지 아이템(item)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또한 당사(當社)는 라이센스 브랜

드(licence brand)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라이센스를 따는 것은 전 분

야를 커버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분야로 집중하여 카테고리마다 도입하



는 방법으로 바꿨다. 방적기업의 브랜드개척의 특징은 자사소재가 주안점으

로 되어 있어 OEM과는 다른 특성으로서 주목된다. 

시끼보는 제품사업을 순조롭게 확대하고 있어, 수량면에서 2006년도를 초

년도로 하는 중기3개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앞으로는 사업내용을 교체

하고 충실히 추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끼보는 전략소재를 “로열사라”와 “듀얼액션”의 두 소재로 제한하고 이들

을 중점적으로 판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거래선에 대한 제안이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의 생산품종도 줄여 집중시킬 수 있다. 

동사(同社)의 제품사업은 고급존(zone)을 중심으로 자사소재를 사용하는 비

율이 높아진다. 협력(協力)공장을 사용하는 부분까지 합치면 생산량의 90%는 

자사소재가 된다. 제품사업의 내용을 교체하는 것은 그 속에서의 바꿔치기이

며, 자사소재로서도 전략소재의 비율을 올리게 된다. 

유니티카텍스타일도 수량면에서 제품사업이 순조롭게 확대되고 있다. 핵심

사업으로 되어 있는 유니폼에서는 제품비율이 2005년 35%이던 것이 2006년

에는 40%로 올랐다. 다만 중국의 제조코스트 증가나 엔저(円低)가 이익률에 

영향을 주고 있다. 

동사의 제품사업은 중국현지에서 소재를 준비하는 방식과 일본 내에서 생

산된 기능소재를 중국으로 갖고 가는 방식이 있다. 시장에서는 가격면에서의 

요구가 커질수록 현지에서 소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인데, 앞으

로 자사의 기능소재, 복합(複合)소재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일본으로부터 소

재를 갖고 가는 제품사업을 늘릴 생각이다. 그러기 위하여 제안형의 사업추

진이나 상품개발에 주력한다. 



 ◎ 데님 이외의 타기술 응용한 신상품개발 

닛신보는 2006년에 미아이(美合)공장에 신기술그룹(新技術group)을 신설하

였다. 다른 사업본부나 다른 기업의 기술을 텍스타일에 응용하여 연구개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나온 상품이 ‘에드윈’과 공동으로 

개발한 “색이 빠지지 않는 데님”인데, 화학품사업부의 도꾸시마(德島)공장이 

갖고 있는 고기능성수지(高機能性樹脂) “칼보지라이트”를 사용하여 개발하였

다. 앞으로 데님 이외의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개발을 추진할 생각이다. ♣ 



 


